
제주항공은 수학여행 수요 증가 등으

로 제주를 오가는 항공권을 구하기 어

려워짐에 따라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

제주-김포 노선에 총 134편의 임시편

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.

임시편 운항으로 늘어나는 공급석은

약 2만5300석이다. 추가 운항하는 항공

편에 대한 예약 구매는 제주항공 홈페

이지(www.jejuair.net)와 모바일 앱을

통해서 할 수 있다. 이상민기자

제주관광공사는 오는 21일까지 예비창

업자와 제주 관광에 관심이 있는 도민

들을 대상으로 제주관광 아카데미 하

반기 전문가 과정 교육을 받을 수강생

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.

하반기 전문가 과정에서는 창업 트

렌드와 제주 관광 창업의 미래, 1인 미

디어 콘텐츠 기획, 문화관광 콘텐츠 푸

드트럭, 공정여행과 농어촌민박업 등

을 주제로 한 교육이 이뤄진다.

제주관광공사는 제주만의 특화된 사

업 아이템 창출 능력을 배양시키는데

도 초점을 맞춰 교육을 진행한다.

교육 신청은 관광공사 홈페이지

(https://ijto.or.kr/korean/) 내 J-

Academy 교육안내 에서 할 수 있다.

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지역 문화

와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

역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관광 창업

을 도모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며

앞으로도 제주에 특화된 관광 창업

아카데미를 운영해 제주 청년 창업가

를 계속 양성하겠다 고 말했다.

이상민기자 hasm@ihalla.com

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

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개시됐다.

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

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보

고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

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6일부터 국세

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

시작됐다.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절세

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

기간 종료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미리

제공하는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다.

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1~9월분
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데이터를 신용

카드사로부터 수집해 각 근로자에게

제공한다. 근로자가 10~12월 사용 예정

신용카드 금액과 총급여액을 추가로

입력하면 소득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

이 자동으로 계산된다. 이 과정에서 올

해 남은 기간에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

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참고할 수

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.

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진

공제 항목을 근로자가 올해의 부양가

족 수,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하면

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

액을 계산해 준다.

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연말정산 서

비스 모바일 연말정산 에서는 자료

제공 동의 , 절세주머니 , 3년간 신

고내용 등 콘텐츠가 제공된다.기본공

제 대상자는 본인 인증(휴대전화, 공

인인증서) 절차를 이행하면 모바일 환

경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

있다. 조상윤기자

10년새 제주지역의 농작물 생산에 변

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.

호남지방통계청이 7일 발표한 최근

10년간 제주도 농작물 생산의 변화 자

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식량작물 재

배면적은 20% 가까이 줄어든 반면 채

소와 과수 재배면적은 소폭 증가했다.

제주 지역의 논 면적은 2008년 84㏊

에서 2017년 67㏊로 79.8% 감소했다.

이 기간 밭면적은 5만6609㏊에서 6만1

071㏊로 7.9% 증가했다.

식량작물 재배면적은 1만4285㏊에서

1만1614㏊로 2671ha(18.7%) 감소했다.

식량작물 생산량은 3만7863t서 2만462

8t으로 1만3235t(35.0%) 감소했다. 생

산량은 전국(446만5983t)의 0.55%를

차지했다.

제주 벼 재배면적은 945㏊에서 113

㏊로 감소했다. 쌀생산량은 2708t에서

306t으로 감소했다.

보리 재배면적은 2702㏊에서 2154㏊

로 감소한 가운데 전국(2만9096㏊)의

7.4%였다. 보리생산량은 1만2521t에서

7714t으로 줄었다.

봄감자 재배면적은 902㏊에서 612㏊

로 감소했으며, 전국(612㏊)의 3.4%를

차지했다. 생산량은 2만1526t에서 1만3

818t으로 감소했다.

콩 재배면적은 6287㏊에서 3529㏊로

43.9% 감소했다. 전국(4만5556㏊)의 7.

7%였다. 콩 생산량은 1만1541t에서 675

9t으로 41.4% 감소했다.

제주 지역 채소 재배면적은 1만9305

㏊에서 1만9986㏊로 681㏊(3.5%) 증가

했다. 전국(20만8308㏊의 9.6%)를 차

지하고 있었다. 채소 생산량은 66만531

9t에서 63만1918t으로 5.0% 감소했다.

이 중 마늘 재배면적은 3725㏊에서 2

230㏊로 40.1% 감소했다. 전국(2만4864

㏊)의 9.0%(2009년 13.3%)였다. 마늘

생산량은 6만2764t에서 3만2230t으로 4

8.6% 감소했다. 생산량은 전국(30만357

8t)의 10.6%(2008년 16.7%)를 차지했다.

양파 재배면적은 792㏊에서 1116㏊

로 40.9% 증가한 가운데 전국(1만9538

㏊)의 5.7%(2013년 3.1%)였다. 양파 생

산량은 4만8794t에서 7만7476t으로 58.

8% 증가했다. 생산량은 전국(114만449

3t)의 6.8%(2013년 3.2%)를 차지하고

있었다.

당근 재배면적은 1515㏊에서 944㏊

로 37.7% 감소했다. 전국(2207㏊)에서

차지하는 비중은 42.8%였다. 2008년 5

9.2%에 비해 16.4%p 줄어든 것으로 나

타났다. 당근 생산량은 6만8145t에서 3

만3668t으로 50.6% 감소했다. 전국(7만

4027t)의 45.5%였지만 2008년 68.%에

비해 23.0%나 감소했다.

배추 재배면적은 560㏊에서 460㏊로

17.9% 감소했으며,생산량은 4만2777t

에서 2만9598t으로 30.8% 감소했다.

제주 지역 과수 재배면적은 2만2183

㏊에서 2만2540㏊로 1.6% 증가했다. 전

국 재배면적(16만6957㏊)의 13.5%를

차지하고 있었다. 과실 생산량은 64만2

854t에서 61만5297t으로 4.3% 감소한

가운데 전국(235만7867㏊)에서 차지하

는 비중은 재배면적에 비해 높은 26.1

%인 것으로 나타났다.

감귤 재배면적은 2만1201㏊에서 2만1

486㏊로 1.3% 증가했다. 전국의 99.53%

였다. 감귤 생산량은 63만6030t에서 59

만5660t으로 6.3% 감소했다. 이 기간 감

귤재배면적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99.

95%에서 2017년 99.53%로 0.40%p 줄었

으며, 생산량 역시 2016년 99.99%에서 9

9.73%로 0.26%p 낮아졌다. 제주를 제외

한 남해안 일부지역에서의 재배가 증가

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.

참깨, 들깨, 땅콩, 유채 등 특용작물

과 감초, 강황, 당귀 등 약용작물 재배

면적은 2567㏊에서 1342㏊로 47.7% 감

소했다.

조상윤기자 sycho@ihalla.com

2018년 11월 8일 목요일6 경 제

7일
코스피지수 2078.69

-10.93
▼ 코스닥지수 682.67

-9.18
▼ 유가(WTI, 달러) 62.21

-0.89
▼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143.16 1103.84 1EUR 1310.45 1259.33

100 1010.12 975.38 1CNY 170.21 154.01

주식투자자들에게 잔인할 만큼 힘

들었던 지난 10월 한 달간 코스피

는 -13.3%, 코스닥은 -21.1%를 기

록했다. 월간 기준으로 2008년의 리

만브라더스파산과 2000년 IT버블

붕괴에 이은 역대로 3번째로 낙폭

을 기록하면서 마감했다. 지상파 3

사를 비롯한 미디어는 증시 하락에

따른 개인투자자들의 손실, 신용매

매로 인해 발생한 반대매매로 인한

뉴스를 다뤘다. 반대매매란 개인신

용으로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했

는데 주식 평가액이 일정 비율 이

하로 하락하면 투자자의 의사와 무

관하게 매도가 나가게 되는 것을

말한다.

지난 10월 증시가 미국 증시 하

락과 함께 급락하면서 반대매매가

지속적으로 출회됐다. 하루 최대 10

00억원이 넘는 반대매매가 발생하

기도 했으며 10월 한달동안 코스피

와 코스닥 시장에 나온 증권사 반

대매매 물량은 약 5210억원으로 집

계됐다. 이는 9월에 출회된 물량 94

0억원 대비 5배이상 증가한 수치로

지난 10월의 하락장이 얼마나 극심

했는지 알 수 있다.

통상적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하는

구간에서는 신용 거래 확대는 수급

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

다. 하지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신

용 담보 부족으로 인한 반대매매로

낙폭을 확대하고, 이후 반대매매로

인한 주가의 하락이 다시 반대매매

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게

된다.

특히 10월 말 주식시장에 대한

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에는 일거에

반대매매 물량이 출회되며 시장의

하락폭을 더욱 크게 키우게 된다.

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

스닥 시장의 경우 신용 거래와 지

수의 연관 관게가 높게 나타나게

된다.

반대매매 급증이후 증시는 신용

공여 잔액이 급감했다. 금융투자협

회의 자료에 따르면 10월31일 기준

신용공여 잔액은 9조3650억원으로

올들어 최저치이다. 코스피의 경우

4조8503억원으로 10월 한달간 18.1

% 감소, 코스닥 신용잔액 역시 4조

5147억원으로 22.9% 감소했다.

이후 증시는 주가하락과 반대매

매 이후 다시 하락이라는 악순환의

고리에서 다소 벗어나게 됐다. 신용

잔고가 급감하면서 추가하락에 대

한 우려는 다소 감소했으며, 특히

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만큼 증시에

추가적인 하락을 일으킬만한 매도

물량이 출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

상된다.

이와 함께 증시는 11월들어 일

정부분 반등에 나서고 있으며 코

스피의 경우 저점에서 33% 코스닥

의 경우 41%, 업종별로는 반도체

IT, 운송, 화학 등이 강세를 보이

고 있다.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대

규모 매도를 진행했던 업종인 IT,

화장품, 화학주에 대해서 집중적인

매수세를 보이고 있어 증시 추가

하락에 대한 염려는 다소 진정될

것으로 예상된다.

신용잔고가 감소하고 증시가 반

등에 나서기는 했지만 다시 상승세

를 회복하기까지는 다소의 시일이

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더불어

이번주 진행된 미국중간선거(11월

6일), 미국 FOMC (11월 7~8일) 등

의 이벤트에 따라 변동성은 확대될

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의 상승

을 따라가기 보다는 다소 충격이

발생할때 매수를 고려해봄직하다.

신용잔고율이 0.5% 이하로 감소했

고, 2019년 증익이 예상되는 종목에

대한 지속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

예상된다.

현 정 우

유안타증권

금융센터

제주본부점

주간 재테크 핫 이슈재배면적 식량작물 줄고… 채소 과수는 늘어

7일 제주국제공항 1층에서 대한항공이 마련한 제25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
가 열리고 있다. 강희만기자

제주항공, 이달 8~26일

제주-김포 임시편 투입


